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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멘 이그선드 제지 공장이 2020년 성과를 
기준으로 지속 가능성에 관한 발자취를 평가한 
2021 에코바디스 평가에서 지속 가능성 리더십 
어워드(Sustainability Leadership Award)를 
수상했다.

에코바디스는 매년 전 세계 25,000여 개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평가하는 글로벌 평가 기관이다. 에코바디스는 국제 과학 
위원회의 감독하에 글로벌 리포팅 이니셔티브(GRI), 글로벌 
콤팩트 지수(Global Compact Index), ISO 26000을 
기준으로 기업들의 지속 가능성 성과를 평가한다.

이그선드 제지 공장은 총점 100점 중 77점을 받아 글로벌 
선도업체로 선정됐다. 이 점수는 에코바디스가 평가한 기업 중 
상위 1%에 속하는 플래티넘 등급에 해당한다. 2020년 성과를 
기반으로 한 이번 평가에서 이그선드 제지 공장은 플래티넘 
등급을 받은 기업 중에서도 가장 좋은 성과를 거뒀다. 홀멘 
이그선드가 속한 단순 제조업 분야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것이다. 이에 따라 에코바디스는 홀멘 이그선드 제조 공장에 
지속 가능성 성과와 혁신을 이끄는 기업임을 인정하는 지속 
가능성 리더십 어워드를 수여했다. 

홀멘 이그선드의 지속 가능성 책임자 요한 그라노스(Johan 
Granås)는 이번 수상과 관련해 “에코바디스 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받는 데 힘쓴 홀멘 이그선드 지속 가능성 팀을 대표해 
이 수상을 자랑스럽게 수락한다. 지속 가능성은 모두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며 일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성취할 
수 있다. 홀멘 이그선드는 고객들과 함께 전 세계에서 가장 
지속 가능한 페이퍼보드를 제작하겠다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이번 수상을 계기로 홀멘 이그선드 제지 공장이 
이러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홀멘 이그선드의 CEO 요한 넬벡(Johan Nellbeck)은 “지속 
가능성은 홀멘 이그선드가 운영하는 비즈니스의 핵심이다. 
이번 수상은 아주 의미가 깊다. 우리가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과, 항상 원했던 지속 가능성 시장의 선도업체 입지를 
다졌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홀멘 이그선드 전체가 
이끌고 많은 고객이 함께하는 이 지속 가능성을 위한 여정은 
우리가 프리미엄 패키징을 위한 지속 가능한 소재를 시장에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열쇠이다”라며 수상의 기쁨을 함께 
나눴다.

더 자세한 정보는 다음으로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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